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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중한 내 몸 카드
카드를 잘라 한 번에 한 장씩 천천히 이야기하세요. 아이에게 안전의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.

1 내 몸은 내 것이에요

내 몸의 주인은 나예요.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도 원하지 않는 안기·뽀뽀·간지럼

을 거절할 수 있어요.

함께 말해요

“내 몸은 내 것이에요. 멈춰 주세요.”

2 수영복으로 가리는 곳

성기·엉덩이·가슴처럼 수영복으로 가리는 곳은 사적인 곳이에요. 몸의 정확한 이

름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.

기억해요

꼭 필요한 돌봄·진료가 아니라면 보거나 만지자고 해서는 안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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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돌봄과 진료에도 약속이 있어요

씻기·화장실 도움·진료처럼 건강과 돌봄에 필요한 때가 있어요. 어른은 왜 필요한

지 설명하고, 아이의 반응을 살피며, 가능한 범위에서 동의를 구해요.

어른의 약속

필요한 도움만, 보호자가 알 수 있는 안전한 상황에서 해요.

4 좋은 접촉은 원하고 편안해요

내가 원한 하이파이브, 손잡기, 안아 주기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접촉이 있어요. 

같은 접촉도 원하지 않는 날에는 거절할 수 있어요.

물어보고 기다려요

“안아도 될까?” “오늘은 손만 흔들게요.”

참고 원천: NSPCC 몸 안전 대화 원칙,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안전교육 안내 · 검토일 2026-07

가정·교육 현장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람 · jarada.net · 2



자람 3 / 5

소중한 내 몸 카드
카드를 잘라 한 번에 한 장씩 천천히 이야기하세요. 아이에게 안전의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.

5 싫은 접촉은 멈춰야 해요

아프거나 무섭거나 이상하거나 헷갈리는 접촉은 멈춰야 해요. 좋은 사람인지, 아

는 사람인지보다 내 느낌과 안전이 중요해요.

기억해요

불편한 느낌을 증명하거나 참을 필요가 없어요.

6 싫어요, 멈춰 주세요

할 수 있다면 또렷하게 말해요. 말이 나오지 않거나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 했어

도 아이의 잘못은 아니에요.

연습 문장

“싫어요.” “멈춰 주세요.” “도와주세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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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요

문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, 믿을 수 있는 어른 곁으로 가요. 예의를 지

키는 것보다 몸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 먼저예요.

연습 문장

“지금 갈 거예요.” 하고 곧바로 움직여요.

8 믿어 줄 때까지 또 말해요

불편한 접촉이나 사진·영상 요청, 무서운 비밀이 있었다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

 말해요. 첫 어른이 듣지 않으면 다른 어른에게 다시 말해요.

꼭 기억해요

말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일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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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도움을 청할 어른 세 명

집·기관·바깥에서 내 말을 듣고 안전하게 도와줄 어른을 아이와 함께 정해요. 한 

명이 곁에 없을 때 다음 사람을 찾아요.

① ____________________

② ____________________

③ ____________________

10 어른은 이렇게 들어요

“말해 줘서 고마워. 네 잘못이 아니야. 내가 안전하게 도울게.”라고 말해요. 캐묻

거나 탓하지 말고 안전을 먼저 확인해요.

긴급할 때

지금 위험하면 112, 다쳤거나 응급이면 119에 연락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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